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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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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students in nursing.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70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12, 2011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0. Result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ollege adjustment and self-esteem as well as emotional intelligence. The 
strongest predictor of college adjustment wa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In addition,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ge, club membership, frequency of contact with facult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ccounted for 57% of variance in college adjustm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grams 
promoting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appropriate counseling and academic guidance for nursing students 
are important for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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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신입생 시기는 질풍노도와도 같았던 중 ‧ 고등학교 시

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 설렘과 

흥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

도기이기도 하다(Kim, 2003). 즉,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 확립

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초

기 성인기의 중요한 전환기로 학생들이 이성교제, 동성 친구

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 장래문제, 학업문제 등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Lee, Jung, & 

Arakida, 2008).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적절

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되며(Friedlan-

der, Reid, Shupak, & Cribbie, 2007), 그 결과 상담실을 찾

거나 휴학 ‧ 자퇴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적응을 못한 대학생

은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가족과 

소속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사망한 대학생이 2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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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서 및 정신건강을 포함한 

대학생활 적응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Yoon, 

Hwang, Kim, & Jang, 2011). 적응은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

하지만 특히 대학생활의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적

응이 현재의 생활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

각된다.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

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Kim, 2003). 따

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논의할 때는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적응의 개인적인 측면에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감정통제, 성격특성 등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는 가족특성,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 

또래관계 등이 있다(Yoon et al., 2011).

지금까지 수행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양육행

동과 대학생활 적응(Lee, 2008),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

(Sung, 2008), 가족기능과 대학생활 적응(Song & Jang, 

2010),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Chung, Yoo, & Ryu, 

2011) 등 단일 변인과의 관계만을 규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근거하

여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

로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고, 자아존

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를 연구에 필요한 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Rogenberg, 

1965)로서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성취, 정서적 ‧ 사회적 적응 

등과 관계가 있었다(Elias, Mahyuddin, & Noordin 2007; 

Friedlander et al., 2007; Sung, 2008). 정서지능은 일상생활

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적응, 정신건강, 효과적인 리더십 기

술, 삶의 만족, 창의성, 직업적 성공, 신체건강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 Han, 2011), 대학생활 적응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lias et al., 2007). 사회적 지

지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 친지 ‧ 친구 ‧ 동료 ‧ 전문

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이다.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 생리

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사회적 지지가 좋을수록 학업성적, 대

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Friedlander et al., 2007)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대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Lee, 2008; Sung, 2008) 전문대학생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의 대학생활은 4년제 대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입학초기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는 4년제 대

학생들과 달리, 전문대학생은 입학할 때부터 전공영역이 확실

하게 정해져 있긴 하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곧바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Song & Jang, 2010). 특히,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은 첫 학

기부터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 기초과

목을 배우게 되어 용어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과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ark, Park, & Lee,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

인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환경적인 요인인 사회

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대학생활 적

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

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

악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

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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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와 S시에 소재한 2개의 3년제 간호과

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이며, 2011년 9월 5일부터 12일까

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

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

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구자료는 정해

진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

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05, Powerβ=.20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17명이 요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을 고려하여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274

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응답률 91.3%), 불충분하게 응답

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270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Rosenberg (196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 값은 .92

였으며,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5,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1이었다.

2) 정서지능

정서지능 도구로는 Law, Wong과 Song (2004)이 개발하

고 Han과 Yoo (2005)가 번안한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

는 네 개의 차원 즉, 자기 정서인식, 타인 정서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 당 4개의 문항씩 총 16

개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

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
값은 .87, Han과 Yoo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
은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도구로는 Zimet, Dahlem, Zimet와 Parley 

(1988)가 개발하고 Shin과 Lee (1999)가 번역한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다. MSPSS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친구지

지, 특별지지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7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Shin과 Lee (1999)의 연구에

서 활용된 것처럼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5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

bach's ⍺ 값은 .85, Shin과 Lee (1999)의 연구에서 Cron-

bach's ⍺ 값은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92

였다.

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도구로는 Baker와 Siryk (1984)의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Hyun (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4개 하위

요인은 학업적응 요인 24문항, 사회적응 요인 18문항, 개인-

정서적응 요인 15문항, 대학환경적응 요인 10문항, 총 6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자기보고식 9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

점 Likert식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 (1984)의 연

구에서 Cronbach's ⍺ 값은 .94였으며, Hyun (1992)의 연구

에서 Cronbach's ⍺ 값은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9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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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65
5

(98.1)
(1.9)

Age (year) ≤19
20~25
≥26

199
59
12

(73.7)
(21.9)
(4.4)

Religion Yes
No

116
154

(43.0)
(57.0)

Club member Yes
No

71
199

(26.3)
(73.7)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Recommendation of others
Aptitude
Etc

129
60
68
13

(47.8)
(22.2)
(25.2)
(4.8)

Residence With family
In the dormitory
Alone

124
96
50

(45.9)
(35.6)
(18.5)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100
101~200
201~300
301~400
≥401

25
50
90
58
47

(9.3)
(18.5)
(33.3)
(21.5)
(17.4)

Monthly pocket 
money
(10,000 won)

≤10
11~19
200~29
≥30

67
69
85
49

(24.8)
(25.6)
(31.5)
(18.1)

Frequency of 
contacts with 
faculty/semester

None
Once
Twice
Over three times

75
122
49
24

(27.8)
(45.2)
(18.1)
(8.9)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Dissatisfied

15
168
87

(5.6)
(62.2)
(32.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Dissatisfied

51
177
42

(18.9)
(65.6)
(15.6)

Table 2. Degree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N=270)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2.8±0.40 1.8 4.0

Emotional intelligence 3.3±0.46 1.9 4.8

Social support 3.8±0.64 1.0 5.0

College adjustment 2.9±0.37 1.6 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t-test,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여자 98.1%, 남자 1.9%로 총 270명이었고, 연령은 

19세 이하가 73.7%로 가장 많았고, 26.3%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과 지원동기를 살펴보면 취업 때

문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5.6%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32.2%는 불만족하였다.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8.9%, 불만족한 학생은 

15.6%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2.8점, 정서지능은 3.3점, 사회적 지지는 3.8점, 대학생활적응

은 2.9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F=13.60, p<.001), 동아리 

활동 여부(t=3.83, p<.001), 학과 지원동기(F=5.08, p= 

.002), 한 달 가정소득(F=5.06, p=.001), 교수 접촉 횟수(F= 

4.14 p=.007), 대학생활 만족도(F=43.24, p<.001), 전공 만

족도(F=41.85 p<.001)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유의한 각 변수에 대해 Sheffe's 검정을 한 결과, 

연령에 있어서는 26세 이상의 학생이 19세 미만의 학생들보

다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이 원해서 입학한 

경우가 타인의 권유나 성적에 맞춰 입학한 경우의 학생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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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19a

20~25b

≥26c

2.9±0.35
3.0±0.34
3.4±0.52

13.60 ＜.001 c＞b＞a

Religion Yes
No

2.9±0.39
2.9±0.36

0.51 .607

Club member Yes
No

3.0±0.36
2.8±0.37

3.83 ＜.001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a

Recommendation of othersb

Aptitudec

Etcd

2.9±0.34
2.7±0.38
3.0±0.42
2.9±0.28

5.09 .002 c＞b＞a

Residence With family
In dormitory
Alone

2.9±0.41
2.8±0.34
2.9±0.34

2.22 .111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100a

101~200b

201~300c

301~400d

＞401e

2.8±0.31
2.8±0.34
2.8±0.35
3.0±.038
3.0±.042

5.06 .001 d＞a, b, c

Monthly Pocket money
(10,000 won)

≤10
11~19
20~29
≥30

2.9±0.35
2.9±0.38
2.8±0.37
2.9±0.41

0.45 .717

Frequency of contacts
with faculty/semester

Nonea

Onceb

Twicec

Over three timesd

2.8±0.36
2.9±0.34
2.9±0.39
3.1±0.48

4.14 .007 d＞a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a

Moderately satisfiedb

Dissatisfiedc

3.4±0.43
3.0±0.31
2.7±0.33

43.24 ＜.001 a＞b, c
b＞c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a

Moderately satisfiedb

Dissatisfiedc

3.2±0.38
2.9±0.30
2.6±0.34

41.85 ＜.001 a＞b, c
b＞c

적응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월 소득은 301~400만원인 군이 

적응도가 높았다. 또한 교수와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적응도

가 높았고, 대학생활이나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가 보

통이나 불만족하는 대상자보다 적응도가 높았다.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

활 적응의 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r=.57, p<.001)및 

정서지능(r=.4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

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가 .35~.57로 .8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922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0.412~0.943으로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는 1.069 

~2.430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

는 없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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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N=270)

Variable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r (p) r (p) r (p) r (p)

Self-esteem 1 .53 (＜.001) .35 (＜.001) .57 (＜.001) 

Emotional intelligence 1 .43 (＜.001) .47 (＜.001)

Social support 1 .09 (.126)

College adjustment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N=270)

Variables B β t   p

Self-esteem 0.28 .31 6.16 ＜.001

Emotional intelligence 0.16 .20 4.05 ＜.001

Age 20~25
≥26

0.10
0.24

.11

.14
2.56
3.14

.011

.002

Club membership†d1 -0.09 -.11 -2.48 .014

Frequency of contacts with faculty‡d3 0.12 .09 2.16 .03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d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d2

0.15
0.23

.15

.20
2.85
4.12

.005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d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d2

0.15
0.30

.32

.19
5.02
3.13

＜.001
.002

Adjusted R2=.57, F=35.03, p＜.001
†Dummy variables (club member: yes=0; no=d1); ‡Dummy variables (frequency of contacts with faculty; none=0; once=d1; twice=d2; over three 
times=d3); 

§
Dummy variable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ied=0; moderately satisfied=d1; satisfied=d2); 

||
Dummy variable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dissatisfied=0; moderately satisfied=d1; satisfied=d2).

아존중감(B=0.28, t=6.16), 정서지능(B=0.16, t=4.05), 연령

(B=0.24, t=3.14), 동아리 활동 여부(B=-0.09, t=2.48), 교수 

접촉 횟수(B=0.12, t=2.16), 대학생활 만족도(B=0.23, t= 

4.12), 전공 만족도(B=0.30, t=3.13)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중감, 정서지능, 연령이 높을수록,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고 교

수와의 접촉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해 만족

감이 클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570으

로 설명력은 57.0%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 근간이 되는 환경적,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

려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대

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정서

지능, 연령, 동아리 활동 여부, 교수접촉 횟수, 대학생활 만족

도, 전공만족도로 이들 요인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57%

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대

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4년제 간호

학과 신입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09), Park 등

(2009)의 선행연구결과인 3.1~3.5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전문대학생임을 고려할 때, 성적에 따라 자신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입시위주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

하여 이들의 자존감이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존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는 추후연

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Toew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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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zedjian (2007)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인종 및 성

별과는 무관하게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난 Park 등(200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을 가

치 있고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

여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잘 대처

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존

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

이며, 의미있는 교육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대상자의 정서지능은 5점 만점에 3.3점으로 신입생만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 ‧ 3
학년을 대상으로 한 Shin (2012)의 연구결과인 3.4점보다 낮

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지능 점수가 높다는 Shin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학신입생들이 중 ‧
고등학교 시절의 입시체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

력 또는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로 진학

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서지능 역시 대학생활 적응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lias 등(2007)의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데 정서정

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자기효능

감이 높으며, 가정, 학교, 직장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

능성이 높다(Kim & Han, 2011). 만약 새로운 대학생활에서 

정서지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즐거움, 만족, 희망, 자신감

과 같은 긍정적 정서 대신에 불안과 후회, 불만족, 적대감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동료

나 학교, 가족, 너 나아가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 자원의 계발

을 방해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

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며, 대학

생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도

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2.9점으로, Park 등

(2009)의 연구결과인 3.0점과 비슷한 결과이지만 비교적 낮

은 점수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 신입생들이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다(Ahn & Lim, 2005)는 결과

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과 신입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 학습과 실습과정

을 수행해야 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높

이기 위한 교육이 입학초기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만족감을 추구하고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학업과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

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분석한 결과, 26세 이상의 학생이 연

령이 낮은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업계 전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Kim과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hung (2009)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은 간호대학생 그룹의 

실습수행도와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이론 성

적과 실습 등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학습과정을 선택하

고 계획하므로 대학생활에서 얻는 만족감이 크며, 학습에 대

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보인다.

동아리 활동 참여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리활동이 

대학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Yang, 2008)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

지하였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해소시켜주며, 선후배 및 타 학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낯선 대학 문

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과 과정 이외의 성취하기 힘든 부분

들을 부가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교육적인 가치가 많으므로, 동

아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학교의 물질적, 시설적 지원이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교수와의 접촉 횟수에 따라서도 대학생활 적응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연구에서는 무용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

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일수록 학생들의 대학생활적

응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대

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전담 지도교수제를 강화하고, 신입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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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학업중단 여부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Kim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만족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낄수록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의 시설보완,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교수의 질 높은 강의 및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

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야 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생활 적응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회귀분석에서 회귀

계수의 값이 가장 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인으로 규

명되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취업 관련 준

비에서도 외국어보다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었으며(Lee & Kang, 2009), 이는 곧 전공과 관련된 학

습의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생들은 전공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고, 이는 졸업 후의 진

로와 취업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과 시설 및 실습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예비대학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선배

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

교수들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공이수체

계, 학습방법 등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2개 전문대학의 여학

생들이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전문대학 신입생들에게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

거여부, 종교, 용돈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불일치되는 이유가 전문

대학생의 고유한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추후연구

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적응도를 높

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령, 동아리 활동, 학과 지원동기, 한 달 가정

소득, 교수접촉 횟수,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정서

지능은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공 만족

도로 나타났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학업 지도 상담이나 개별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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